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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계획의 개요Ⅰ

• (필요성) 국토교통 여건, 기후 등 환경변화, 사회ㆍ경제적 변화 등에 따른 복잡ㆍ다양한 교통문제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국가교통의 방향 설정 등을 위해 계획 수립 필요

• (수립근거)「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4조

계획의 배경

• (시간적 범위) 2021∼2040년

• (공간적 범위) 전 국토 및 교통으로 연계된 한반도 및 동북아

• (내용적 범위) 교통시설, 교통수단 및 교통운영시스템 전반

계획의 범위

• 20년 단위 교통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 및 장기·종합 계획

• 육/해/공 국가교통체계의 효율적인 구축,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투자방향 제시

계획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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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계획의 개요Ⅰ

• 제1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 :

21세기 무한경쟁 시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속 · 안전 · 편리 · 친환경 교통기반시설 확보 추진

-제1차수정계획(2007) : 육상·해상 ·항공교통의연계성을강화한통합네트워크구축,

교통물류활동으로인한사회·경제비용감축

-제2차수정계획(2010) :지능형교통체계구축,교통물류거점지정등미래사회에대비하여교통분야의

지속가능한녹색성장구현

계획의 연혁

• 교통 여건의 전망과 교통 수요의 예측

• 종합적인 교통정책 및 교통시설투자방향

• 국가기간교통망 구축의 목표와 단계별 추진전략

• 국가기간교통시설의 신설·확장 또는 정비사업 및 연계수송체계

•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의 기본 방향과 투자의 개략적인 우선순위

• 교통기술의 개발 및 활용

• 국가기간교통망과 다른 나라 교통망 간의 연계운영·개발 및 협력

• 그 밖에 교통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

계획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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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국가기간교통망의 관계도Ⅰ



2021 – 2040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안)

미래교통의새로운패러다임

제1차 계획의 성과와
한계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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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주요성과Ⅱ

교통망 확충으로 국토공간 시간ㆍ거리 단축, 균형발전 기여

• 고속도로 2,131km → 4,767km, 30분내 IC 접근가능 시군구 45.6% → 88.8%

• 고속철도 0 → 657.4km, 30분내 고속철도 접근가능 시군구 0 → 46.0%

국가 관문공항ㆍ항만 개항 등으로 동북아 교통거점으로 도약

• 인천공항 개항(’01) → 세계공항 순위 3위, 국제여객 5위, 국제화물 3위(’19)

• 부산항 신항 개항(’10) → 서비스 효율성 세계 11위, 컨테이너 환적 물동량 세계 2위(’19)

세계 최고수준의 대중교통정보 등 교통이용시스템 구축ㆍ활용

• 전국호환교통카드(’01) : 교통카드로 전국 버스, 택시, 지하철, 열차 등 결제

• TAGO 시스템(’05) + 카카오 등 민간 → 앱, 인터넷 등에 대중교통 운행정보제공

국민안전과 생명을 보장하는 교통복지국가의 초석 마련

• 교통사고 사망자 수 : 10,236명(’00) → 3,349명(’19)

K-city 등 인프라, 제도 등 첨단 자율주행자동차 기반조성

• ’19년 KPMG 보고서 : 세계 자율주행차 준비태세(7위), 자율주행인프라(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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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제1차 계획의 한계Ⅱ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보수 분야 강화 필요

• 교통사고 사망자는 매년 감소 추세이나, 보행사망자는 OECD 하위 수준

• 노후 교통시설의 안전점검, 적기 보수보강이 필요하나 아직은 미흡

02

그간의 공급에도 불구, 교통 인프라 축적은 아직 부족

• 도로, 철도 골격은 형성되었으나, 국제 경쟁력은 여전히 낮은 수준

• 경제성 위주의 투자지침에 따라 교통시설공급에 지역간 격차 발생

01

친환경, 첨단 자동차, 교통운영분야 투자부족

• 해외 선진국과 달리 국내 교통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세

• 성장동력인 자율차 등 첨단교통투자 부족

03

교통기본권 보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필요

•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이 가진 내용적 범위 한계로 하드웨어적 인프라 공급투자에 집중

• 근본 목적인 교통기본권 보장을 위한 소프트웨어적 정책에 대한 투자와 관심 부족

04



2021 – 2040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안)

미래교통의새로운패러다임

교통 여건 및 전망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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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미래의 여건변화의 메가요인Ⅲ

사회 문화적
여건

과학 기술적
여건

경제적
여건

정치적
여건

환경적
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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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를위한교통시설 및

서비스가필요

1인가구는교통패턴에 큰

영향을주는요인으로작용

보행자사고에대한맞춤형

교통안전정책 필요

친환경, 지역균형발전, 안전, 복지

등에대한국민관심증대

교통의스톡, 효율성외

질적수준제고필요

대도시교통난해소, 인구

감소지역의 교통서비스 제공

대도시와중소도시의 교통시설

및서비스격차해소등이필요

주거패턴변화로1인가구단위

이동을고려한교통정책 필요

도시구조

대도시 집중, 중소도시와
농어촌의 쇠퇴

인구구조

고령화, 인구 감소,     
1인 가구 증가

가치관 변화

삶의 질을 중시하는
가치관 확산

02. 사회 문화적 여건과 교통부문 영향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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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교통수단 일상화

일상 속의 자율주행차, 드론, 
도심항공 교통(UAM)

IT 기반의수요자중심의모빌리티
교통체계로 전환

새로운교통체계에 부합하는
교통수단의 신속한보급

전통적인교통체계와 새로운
교통체계간 조화로운상생필요

새로운교통수단에 필요한
교통정책수립필요

GTX 등대심도교통수단시설공급

하이퍼튜브 초고속수단
도입검토등

AI, IoT, 빅데이터 등을

교통 운영과 관리에 활용

교통플랫폼 등과 접목하여

안전성과 효율성 확보

03. 과학 기술적 여건과 교통부문 영향Ⅲ

교통지형의 변화

공급자 중심의 교통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

디지털 교통 혁신

AI, IoT, 빅데이터 등이
전교통부문에빠르게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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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주행차량중35% 

친환경차로 대체시

’40년11.7조원 세수감소예상

새로운방식의교통시설

공급재원조달체계마련필요

국가기간교통시설의

안정적성능유지필요

유지관리예산의

안정적확보대책필요

교통산업일자리감소, 기존산업

구조와의충돌등우려

기존교통산업과 조화를이루며

정착할수있도록지원필요

04. 경제적 여건과 교통부문 영향Ⅲ

재원 부족

친환경차의 증가로
교통세의 감소 예상

시설 노후화

건설 후 시간 경과로
유지관리비 급증

공유경제

소유를 대체하는
공유경제가교통분야에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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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교통체계구축필요

친환경차의 보급률 증가에 따른

인프라 적기 공급 필요

수요가 급감한 교통부문의 정상화 필요

대중교통수단에대한철저한방역대책필요

향후 팬데믹에 대응하는 교통의

유연성과 탄력성 확보 정책 필요

05. 환경적 여건과 교통부문 영향Ⅲ

기후변화

탄소, 미세먼지 등에 대한
글로벌 규제 강화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19 팬데믹,  
전례 없는 파괴적 피해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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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원선, 동해선, 금강산선등의도로, 철도

연결과남한지역용량부족구간해소

유라시아 관문 국가로의 발전 준비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국가

경쟁력강화를위한교통분야노력필요

동아시아번영을위한철도공동체실현

06. 정치적 여건과 교통부문 영향Ⅲ

남북협력

남북 접경지역의 교통연결강화

글로벌화

동아시아 교통 허브로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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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해외 주요국의 교통 관련 장기 계획 현황Ⅲ

미국 DOT Beyond Traffic 외 다수

• 자율주행, 전기차, 무인비행체등 교통신기술과비즈니스 모델 (산업구조)
• 향후 교통부문 안전, 효율, 경쟁, 접근성, 지속가능성에지대한(Dramatic) 영향

독일 물리적 교통에서 스마트 교통으로 진행

• 기존 교통부의 존재이유, 디지털교통부의 조직개편
• 자국의 자동차관련 산업의 성장, 무인과 자율에 적응적인 조직

영국 영국의 과학부가 주도하여 미래 모빌리티 계획을 구상

• 영국의 과학부는 “교통체계에 전례없는 변화의 시대”라는 부제를 사용

호주 보편적인 교통서비스 제공

• 교통은 경제와 사회활동의 원동력이어야하고, 경제적·사회적·환경적 결과에
기여해야함

싱가폴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공유교통 지향

• 걷고, 자전거를 타고, 공유교통이 더 효율적이며, 지속가능하므로, 쉽고, 
편리하고, 안전한 선택권을 갖게 하는 것

중국 2035년 3시간 생활권, 1일 택배물류망 건설

• 3중 교통망과 양대 교통권의 완성



2021 – 2040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안)

미래교통의새로운패러다임

교통수요예측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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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교통수요 예측Ⅳ

여객 수요는 소폭 증가, 화물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여객수요] [화물수요]

• `28년 이후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1인 가구 증가,
新교통수단의수요유발효과등에따라소폭증가(연0.2%)

• 자율차 · UAM(도심항공) 등 신교통수단 등이 수요
증가에 기여

• 수출입 규모 및 국민 소득 수준에 따라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연 1%)

•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 물류자동화 등 신기술 확산에
따라 택배 등을 중심으로 추가적 수요 증가 가능

여객 화물



2021 – 2040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안)

미래교통의새로운패러다임

계획의 기본방향 :
비전, 목표 그리고 추진전략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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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비전과 목표Ⅴ

비전

이동의 자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목표

• 차별없는 이동권 보장

•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 일상 속의 자율교통

• 글로벌 교통 공동체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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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주요 정책 과제Ⅴ

• 고속 국가 철도망 완성

• 국가 간선도로망 완성

•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공항인프라 구축

• 국가 수출입 관문 항만 경쟁력 강화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교통망 완성

•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

• 대중교통 수단·서비스 다양화

• 복합환승센터 확대 구축
언제 어디서나 접근가능한

대중교통 환경 조성

• 친환경 모빌리티 보급 확대

• 친환경 교통 인프라 확대

• 첨단 교통수단의 개발 및 보급 지원

• 교통·물류의 스마트화

친환경 첨단
모빌리티의 일상화

• 사람 중심의 도로 교통 체계로 개편

• 노후교통시설 생애주기 관리

• 교통약자에 대한 복지체계 강화

안전하고 차별없는
교통사회 실현

• 남북간 교통인프라 연결 및 현대화

• 유라시아 대륙과 한반도 연결성 강화
글로벌 교통 공동체

기반 마련

전략1

전략2

전략3

전략4

전략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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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교통의새로운패러다임

세부 추진과제

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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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교통망 완성Ⅵ

u 주요 도시 2시간대 이동가능한 고속철도 · 광역급행철도 구축

* (지표) 2시간대이동가능인구비율: 52.8%(’20) → 64.2%(’30) → 79.9%(’40)

• (고속철도) 기존 경부선, 호남선의 거점 역들을 중심으로 지방 도시를

상호 연결하는 철도 고속화 사업을 추진

- 기존 노선의 고속화(복선화, 직선화 등), 신규 고속철도 노선 공급

• (광역철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주요 거점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연결, 

일상 교통수요 처리하여 교통혼잡을 줄이고 통근시간 단축

- (지방 대도시권) 기존선을 활용하거나 도시철도를 연장, 출퇴근 시간 대

이동이 많은 지역에 광역 철도 건설 검토

고속 국가철도망 완성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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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교통망 완성Ⅵ

u 네트워크 효율화를 위해 국가간선도로망 체계(7×9)를 재정비하고, 광역권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 순환 · 방사형 고속망으로 확대·완성

* (지표) 30분내IC 접근가능시/군비율: 89.3%(’20) → 89.9%(’30) → 98.1%(’40)

• (대도시권 혼잡완화) 수도권 외곽순환 고속도로망 조기 완성, 대도시권

대심도 지하도로 건설을 통해 도심내 도로 혼잡도 해소

• (거점기반 연결) 여객 · 화물 통행 수요가 높거나 국토균형발전에 필요한

국가간선도로망을 확충

- 국가 물류 거점시설 연계 도로망의 건설 및 운영, 관리체계 강화

• (편의성 강화) IC 설치 등을 통한 고속도로 접근성 제고 및 도서지역의 도로망

투자평가방식, 사업주체 다양화를 통해 수혜범위 확대

국가 간선도로망 완성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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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교통망 완성Ⅵ

u 글로벌 이동권 보장, 지역 균형발전 지원, 국가 교류 활성화 등

경제 성장을 위한 균형있는 공항 인프라 확충

* (지표) 지방공항이용객수(/일) : 4.8만통행(’20) → 9.6만통행(’30) → 10.9만통행(’40) 

• (공항) 신공항 개발, 지역 공항 경쟁력 및 효율성 강화, 소형공항 개발 등 공항

네트워크를 개편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 지역 활성화

- (신공항) 가덕도 신공항 개발을 통해 국토 균형발전과 지역발전 촉진, 

새만금 공항 개발로 경제협력 중심지 조성

- (지역 공항) 도심내 공항 이전, 지역 공항간 연계 강화 등을 통해 도심 항공기

소음 불편 해소, 도심내 공간 활용 등 효율성 강화

- (소형공항 개발) 울릉 공항 등 소형 공항 개발을 통한 항공교통 소외 지역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마중물로 활용

- (배후단지 개발) 관광·컨벤션·쇼핑 등 다기능 국제 업무지구 조성, 해외직구 등

화물수요 변화에 대응한 물류단지 시설 확충 및 복합화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공항인프라 구축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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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교통망 완성Ⅵ

u 글로벌 수출입 물류 활성화, 지역 균형발전 지원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항만 인프라 확충

* (지표) 국제물류성과지수(LPI) 경쟁력: 20위권(’20) → 10위권(’30) → 10위권 이내(’40)

• (부산항) 진해신항 개발을 통해 동북아 물류 중심 위상 공고화

- 진해신항을 적기 추진을 통한 3만TEU급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의 접안이

가능한 대수심·대용량·자동화 부두 확보(’30년 개장)

• (광양항) 배후산업과 연계한 “아시아 최고의 스마트 복합 항만”으로발전

• (서해권) 인천항 등 서해권 항만을 대중국 교역거점으로 특화개발

• (동해권) 울산항 등 동해권 항만을 신북방 에너지·물류 전진기지로 육성

국가 수출입 관문 항만 경쟁력 강화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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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언제 어디서나 접근 가능한 대중교통 환경 조성Ⅵ

u 대중교통이 국민의 보편적 이동권을 보장하는 기초 수단으로 기능하도록

교통소외지역 해소를 위한 지원 강화

* (지표) 대중교통최소기준확보지역비율: 32%(’20) → 50%(’30) → 70%(’40) 

• (벽지노선) 버스 · 철도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전 · 활성화를 통해 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의 지역 연결 기능을 강화

•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부족지역에 수요자 맞춤형 교통서비스를 확대

공급하여 교통소외지역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 (준공영제 확대) 민간 운수업체가 서비스를 공급하는 형태를 유지하되, 

다양한 재정지원을 통해 버스 운영체계의 공익성을 강화

• (일반철도 서비스개선) 기존 무궁화·새마을호 등 일반열차는 전기열차

(EMU)로 전환하고, 지연 최소화 등 이용자 편의 제고

• (최소서비스 수준) 대중교통 서비스 취약지역과 사각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단계적 추진 체계를 통한 서비스 수준 제고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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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언제 어디서나 접근 가능한 대중교통 환경 조성Ⅵ

u 다양한 대중교통수단 공급을 통하여 출퇴근 시간을 30분대로 단축하고, MaaS,

자율주행셔틀 등 다양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

* (지표) BTX · BRT 노선 : 4개 노선(’20) → 50개(’30) → 70개(’40)

• (수단 다양화) 광역급행버스(M 버스) 및 BRT ·· S-BRT* 확대, BTX** 및 트램

도입 등 대중교통을 다양화, 이용편의 제고

* 간선급행버스 시스템 : BRT(Bus Rapid Transit), S-BRT(Super Bus Rapid Transit)

** BTX(Bus Transit eXpress) : 고속전용차로, 종점부 지하차도, 환승센터 설치로 기존 BRT보다 30% 이상 속도 향상

대중교통 수단 · 서비스 다양화2

• (서비스 다양화) PM 등을 활용한 라스트 마일 서비스*, 자율주행 기반의 셔틀

버스 등 모빌리티 플랫폼** 도입으로 서비스 다양화
* Last-mile : 버스 정류장 등대중교통 거점에서 최종 목적지까지의 이동 서비스

** 공유교통·자율주행셔틀 등수요응답형,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가능

[간선급행버스시스템(BRT) 주요 시설물]

버스전용차로 BRT차량 버스 사령실(BMS) 수평 승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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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언제 어디서나 접근 가능한 대중교통 환경 조성Ⅵ

u 환승거리 180m, 환승시간 3분 미만으로 빠르고 편리한 교통수단 연계

및 환승 시스템 구축

* (지표) 출퇴근시간: 40분대(’20) → 30분후반(’30) → 30분초반(’40)

• (복합환승센터) 주요 철도역 · 터미널·공항 등 광역교통 거점지에

복합환승센터를 구축, 수평환승 등 이용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

• (GTX 환승) GTX역(30개)과 도시철도 · 버스 등 도심 내로 획기적으로 연결하는

교통수단 공급, 환승역사 체계적 구축·확산

복합환승센터 확대 구축3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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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친환경 첨단 모빌리티의 일상화Ⅵ

u 내연기관 교통수단을 전기·수소 등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전환하여

탄소 배출 제로화 달성
* (지표) 친환경차보급대수:  14만대(’20) → 385만대(’30) → 978만대(’40) 

• (친환경 자동차) 전기차 · 수소차 성능 고도화를 위한 기술 · 산업 지원, 보조금

지원 등 수요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발굴 · 시행

• (수소 열차) 1.2MW급 수소연료전지 철도차량 개발 및 상용화, 무궁화급

열차 등 다양한 수소철도차량 연구개발 · 실증도 적극추진

• (수소 트램) 기존 전기 트램에 수소전기 버스용 수소탱크 · 연료전지·배터리를

적용한 친환경 · 고효율 트램 실증사업 및 확대 보급

• (친환경 선박) 친환경 선박 시장 세계 1위 달성을 위한 기술 지원, 국내 선박의

친환경화를 통한 온실가스 · 미세먼지 배출 저감

친환경 모빌리티 보급 확대1

[수소 트램 및 충전소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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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친환경 첨단 모빌리티의 일상화Ⅵ

u 친환경 모빌리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충전 등 부대시설 구축

* (지표) 수소충전소접근가능시간: 1시간내(’20) → 30분내(’30) → 10분 내(’40) 

• (전기 · 수소충전) `40년까지 전기충전기 100만기, 수소충전소 1,200기를 구축

하고, 수소교통복합기지, 친환경 주차장 등 인프라 구축

• (친환경 물류) 물류 거점지역에 전기 · 수소 화물차 충전시설 설치, 연료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청정 물류체계 구축

• (친환경 항공) 신재생에너지 및 친환경 모빌리티 활용, 공항소음 관리목표 도

입 및 소음대책사업 개편 등 지속가능 성장체계 구축

• (친환경 항만) 밀폐형 하역시스템, 친환경 동력원 사용 등을 통한 항만 대기질

개선, 해상풍력발전단지, 수소 항만 인프라 구축

친환경 교통 인프라 확대2

[수소충전소 구축 계획(안)] 

일반충전소

고속도로 충전소

▶일반충전소
주요도시 15분內도달

▶고속도로
고속도로 50km 內도달

▶버스충전소는
노선별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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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친환경 첨단 모빌리티의 일상화Ⅵ

u 자율차 · 드론 · 자율주행선박 등 육상 · 해상 · 상공 공간의 제약없이 이동할 수

있는 첨단 모빌리티 환경 조성
* (지표) 자율차판매비율: 0%(’20) → 52%(’30) → 80%(’40) 

• (자율주행차) 레벨3 자율차 상용화(∼`22), 레벨4 자율차 도입(∼`24), 레벨4 

자율차 상용화(∼`27)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및 인프라 구축

- 시범운행지구, 자율주행서비스 실증 등 서비스 상용화, C-ITS, 정밀도로

지도 등 인프라 구축, 다부처 R&D, 안전기준·보험제도 등 추진

• (드론) 도심비행 등 본격적 드론 활용을 대비한 2단계(∼`24), 중대형 드론 등

드론 고도화 대응을 위한 3단계(̀25∼) 제도 기반 구축

- 드론전용공역(Drone Space)구축 등 드론교통관리체계, 비행허가기준, 

비행 정보 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도심내 드론 택배 실용화 추진

• (UAM) 기체개발 · 운송·공역설계 등 분야별 중점 투자를 통해 `25년 최초 상용화

하여 `35년 셔틀노선, 긴급구조 항공기 등 이용 보편화

- 실증 개발지원을 위한 K-UAM 그랜드챌린지, 기술개발 지원전략인

‘K-UAM 기술로드맵’ 발표, 드론택시 비행 시연, 외곽실증 등 추진

• (통합관제) 플라잉카 등 교통수단간(육로-항공로-항로 등) 경계가 옅어지는

미래 첨단 교통 체계에 대비한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첨단 교통수단의 개발 및 보급 지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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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친환경 첨단 모빌리티의 일상화Ⅵ

u AI,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교통인프라에 접목, 교통혁신 촉진

* (지표) AI 신호시스템운영시군비율: 0%(’20) → 10%(’30) → 100%(’40)

• (도로교통 지능화) 보행 수요 · 보행자 움직임에 따라 유연하게 도로를 관리

하는 인공지능 기반 신호 · 횡단보도 체계 구축

교통 · 물류의 스마트화4

• (스마트 물류) 배송 · 보관 · 포장까지 물류 전과정에 자동화·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해 물류비용 절감, 물류효율 제고

• (스마트 공항) 생체인식시스템을 통한 원스톱 보안 전국 공항 시행,              

공항터미널 외 탑승 등 스마트 공항 서비스 고도화

• (스마트 항만) 컨테이너 자동하역 등 자동화, 5G · AI를 활용한 항만 지능화, 

자율주행트럭-자율주행선박-항만간 정보 공유를 통한 무인화

[인공지능 신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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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안전하고 차별없는 교통사회 실현Ⅵ

u 자동차 중심의 교통환경을 사람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환경으로 전환하여, 

자동차 사고 사망자 제로화 달성
* (지표) 인구10만명당 사망자: 5.9명(̀20) → 3.0명(̀30) → 0.4명(̀40)

• (보행자 보호) OECD 평균(20.5%) 대비 2배 수준인 보행자 사망사고 비율

(40%) 감축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안전 문화 확산

사람 중심의 도로 교통 체계로 개편1

• (맞춤형 교통체계) 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대비하여 어린이 · 고령자 보행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신호 체계, 도로 체계 등 교통체계 구축

• (보행공간 구조전환) 대중교통전용지구·탄소 제로 거리 확대 등 걷고 싶은

도시 조성을 위해 도시 전체 구조 · 기능 전환

• (마을주민 보호) 마을 주변 도로상 미끄럼 방지 포장,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등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교통사고 방지

• (도로시설 개선) 도로상 보행자 안전통행로 확보, 사고 잦은 구간 · 위험

구간(노폭 협소 · 급커브) 등 사고발생 확률 높은 구간 집중 개선

[안전속도 5030 시행으로 제한속도 기준 변화]



_ 36

04. 안전하고 차별없는 교통사회 실현Ⅵ

u 교통시설의 노후화에 대비, 선제적 · 예방적 유지 · 관리 체계 구축

* (지표) 시설노후관련사고건수: 0건(’20) → 0건(’30) → 0건(’40) 

• (중장기 관리계획) 노후 교통시설에 대한 정밀 안전점검 및 안전등급 부여

등 안전관리 규정 마련, 중장기 관리계획 수립

• (생애주기 관리) 도로 · 철도 · 항공 · 항만 등 시설별 목표 성능 설정 등 교통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구축

노후교통시설 생애주기 관리2

[유지보수예산의 증가 추이]

[교통시설의 노후화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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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안전하고 차별없는 교통사회 실현Ⅵ

u 장애물 없는 환경 조성으로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 이동권을 보장

* (지표) 시내버스저상버스보급율: 28.4%(’20) → 60%(’30) → 100%(’40)

• (교통약자) 어린이 · 고령자 등 보행특성을 반영한 도로 안전시설(표지판, 

과속방지턱, 안전펜스 등) 설치, 교통약자 보호 운전문화 정착

• (무장애 설계barrier-free) 철도역, 버스 정류장 등 교통시설 무장애 설계, 

저상버스, 장애인 콜택시, 휠체어 탑승 고속버스 등 확대

- `40년 모든 시내버스의 저상화를 목표로 확대 보급을 추진하고, 

휠체어 탑승 버스 등 특별교통수단을 24시간, 전국 단위 운행

교통약자에 대한 복지체계 강화3

[저상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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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글로벌 교통 공동체 기반 마련Ⅵ

u 단절 구간 연결, 접경지역 교통관리, 북한지역 교통 현대화 등 교통 인프라 ·

제도 정비를 통해 한반도 통합 경제 기반 실현

* (지표)남북간연결도로·철도망수:0개소(’20) →2개소(’30) →5개소(’40)

• (단절구간 연결) 경원선(백마고지~월정리(9.3㎞)), 동해선(제진~강릉(111.7㎞)),

금강산선(철원~남방한계선(32.5㎞)) 연결 기능 정상화

- (철도) 경의선·동해선 연결 및 북한의 간선철도망 성능 복원 및 단계적 현대화,

경의선·경원선 선로 용량 확대

- (도로) 경의선·동해선 기존 도로 개·보수 및 접경지역 도로교통망 확충,

동아시아(AH1), 북한 동부-극동러시아(AH6) 연계

- (항공) 주요 지역 중심 항공로 신설 등 협력 검토

- (항만) 인천항 인근 항만 연계 및 보수 등 추진

남북간 교통인프라 연결 및 현대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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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글로벌 교통 공동체 기반 마련Ⅵ

u 한반도 중심의 대륙연결형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서울 · 부산 등 주요 도시와

베이징 등 동북아 주요 도시간 1일 생활권 형성

* (지표)대륙연결철도이용객수:0명(’20) →0명(’30) → 1만명(’40)

•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국제철도연맹(UIC),

광역두만강개발기구(GTI) 등 다양한 국제기구와 협력체계 구축

- TCR(중국횡단철도), TSR(시베리아횡단철도) 등과 철도 인프라 연결뿐만

아니라 철도를 활용한 경제특구‧물류‧관광‧에너지 등도 논의‧협력

• (항만) 서남권·환동해권 특화 거점 항만을 집중 육성하여 미 · 중 · EU ·

ASEAN과의 FTA연계를 통해 신남방 · 신북방 진출 전진기지로 활용

• (물류) 수도권, 강원권을 기반으로 남북연결 교통물류망과 연계될

물류복합기지 구축

유라시아 대륙과 한반도 연결성 강화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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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의 미래상

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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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Time Line으로 본 미래상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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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Time Line으로 본 미래상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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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주요 지표로 본 미래상Ⅶ

교통 시설 용량

• 고속도로 총 1,983km, 철도 총 2,303km 추가 공급
• 공항 운항횟수 연간 812천회 증가, 항만 하역능력 2,362만 TEU 증가

이동시간 단축

• 2시간대 전국 이동 가능한 인구 52.8% → 79.9%로 증가
• 전국 평균 통근시간 40분대 → 30분 초반대로 단축

교통사고 감소

• 인구 10만명당 사망자수 `20년 6명에서 `40년 0.4명으로 감축

탄소 배출량 감소

• 신차판매량중친환경차비율4.9% → 100%로확대(전체통행하는자동차중친환경차비율80%)
• 2017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030년 27% 감축, 2040년 48% 감축

수송분담 구조

• 여객 수요의 경우 자율주행셔틀의 보급 확대와 지역간 철도의 고속화 등을 통해
대중교통의 수단분담비중 증가

자율주행차 확대 보급

• 2040년 판매 신차 중 80% 이상 자율차



[ Thank You ]


